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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, 통일하면 2030년대 세계6위 경제대국”

트럼프, 시장 달래기 나서 …“지금이 주식 살 때” 

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(GDP)이 일본을 빠르게 

따라잡고 있다는 영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. 

한국은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026년 경제 규

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10위로 한 단계 상승하고, 남

한 수준으로 통일이 될 경우엔 2030년대 영국과 프

랑스를 제치고 세계 경제 6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전

망됐다. 

지난 26일‘뉴스1’에 따르면 영국 경제경영연

구소(CEBR)의 전날 세계경제 순위표(World Eco 

-nomicLeague Table)에서“한국이 2018년 GDP이 

11위를 기록했다.”며 이같이 밝혔다. 

CEBR은“한국의 1인당 GDP는 32위로 아시아에

‘트럼프 리스크’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가 큰 

충격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

지난 25일“미국 기업들 주식을 살 호기”라며 시장 

달래기에 나섰다. 

하지만 대표적‘트럼프 리스크’인 제롬 파월 미국 

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의장 해임설과 관련해 트

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연준을 비판하는 등‘연준 흔

들기’에 나서 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

가 나온다.

지난 26일‘매일경제’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

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영상 

통화를 한 뒤 기자들과 한 문답을 통해“우리에게는 

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기업들이 있다. 나는 우리 기

업들을 엄청나게 신뢰한다. 그리고 그들은 정말 잘

하고 있다.”며“그들은 기록적인 수치를 갖고 있다.”

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주식 시장 급락과 관련해“(미

국 기업들의 주식을) 사야 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

한다.”고 주장했다.

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.”며“이웃 나라 일본(31위, 

4만 4,550달러)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."고 전했다. 

한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. 

2018년 GDP는 전년대비 2.6~2.7% 증가할 것으로 

전망됐다. 올해 GDP 대비 예산흑자 비율은 1.3%로 

세계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나라 중 하나라

고 평가했다. 5120만 명에 달하는 인구는 전년 대비 

0.4% 증가율을 기록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봤다. 

특히 통일이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자극제가 될 

것이라고 강조했다. CEBR은 남한 수준으로 통일

된 한국은 2030년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

GDP 순위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 

전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, 스탠더드앤드푸

어스(S&P)500지수, 나스닥지수 등이 모두 2% 이상 

하락하면서 미국 증시는 사상 최악의 크리스마스이

브를 맞은 바 있다. 무엇보다 파월 의장 해임설,‘셧

다운(연방정부 일시적 업무 정지)’사태,‘균형추’역

할을 해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조기 사임 등 트

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

이‘패닉’에 빠졌다는 분석이다.

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‘트럼프 리스크’

에 따른 증시 불안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더

욱 부추겼다.

그는 이날“연준은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하고 있

다”고 연준의 금리 인상을 거듭 비판했다. 연준 독

립성 훼손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분석이다. 월스트

리트저널(WSJ)은“미국 증시 완패(Rout)가 지속되

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대한 입장을 그

대로 유지했다.”고 지적했다. 한마디로 증시 불확실

성을 더욱 높였다는 분석이다. 

주머니 두둑해진 
소비자들 ‘쇼핑열기’

주가지수가 급락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미

국의 소비심리는 유례없는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.

지난 27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아마존은 전날 

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“이번 크리스

마스 연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”고 밝

혔다.

특히 초고속 배송 서비스‘프라임 나우’가 인기

를 끄는 가운데 아마존 브랜드 제품만 지난해보

다 수백만 개 추가 배송됐다고 아마존은 덧붙였

다. 그러면서 아마존의 스마트 스피커‘에코 닷’, 

스트리밍 셋톱박스‘파이어 TV’, 알렉사 음성 리

모컨 등을 인기 품목으로 꼽았다. 하지만 구체적

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.

월스트리트저널(WSJ)도 같은 날 카드업체‘마

스터카드’집계를 인용해 지난 11월부터 12월 이

달 24일까지 미국 온·오프라인 소매 매출(자동차 

제외)이 작년 동기보다 5.1% 증가했다고 보도했

다. 이는 6년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.

앞서 소프트웨어 업체‘어도비’측에 따르면 모

바일 쇼핑을 중심으로 연말 소비 훈풍이 이어지

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지난 11월 추수감사절

(22일)부터 블랙프라이데이(23일)·사이버먼데이

(26일)까지 닷새간 이어진‘쇼핑 대목’에 역대 최

대 온라인 매출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11~12월 

두 달간 작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.

이러한 소비 호조는 뉴욕증시의 급락세와는 대

조를 이룬다. 각종 악재 속에 연말 월스트리트는 

크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이지만‘완전고용’과 맞

물린 임금 상승세가 소비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

이 나온다.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것도 소비자

들의‘주머니 사정’을 개선한 요인으로 꼽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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